
사랑하며 존경하는 박병동목사님 사모님

주안에서 문안드립니다.

9월 중순에 한국에 들어가 거의 두달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케냐로 돌아왔습니다.

윗입술 안에 있던 완두콩만한 종양이 계속 커지면서 식사에도 지장을 주어 불편하였는데 이것을 제거하는 수술
과 2년 넘게 냄새를 전혀 맡지 못해 불편하여 검진을 한 결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부비동염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바로 냄새가 나는지 테스트하였으나 실패를 하였지만 그 후 조금씩 냄새를 맡을수 있어 지
금은 약 절반정도의 후각은 돌아온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섬겨주신 귀한 이비인후
과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수술로 인해 처음 계획보다 체류하는 시간이 3주 정도 더 길어졌는데 그 시간이 참으로 중요한 시간으로 하
나님께서 인도해주셨습니다. 꼭 만나야 할 분들을 만나고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필요한 소중하고 아름다운 관
계를 맺는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목회를 하는 동생부부와 누님과 함께한 부산 방문의 시간은 참 오랜만에 떨어져있던 가족간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부산지역에 살고 있는 친구와 친척들을 방문하면서 귀한 만남의 시간
을 가졌고 몇가지 건강 검진과 함께 치료도 받았습니다. 섬겨주신 수영로교회 집사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케나로 돌아와 한국방문 때문에 한주일 늦게 추수감사예배와 창립 11주년 기념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새롭게 
은혜를 받습니다. 나름대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감사헌금과 헌물을 드렸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은 
모두 목이 터지도록 부르면서 하늘에 높이 울려퍼졌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금 이곳이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이며 부족한 종에게 맡겨주신 양들이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예배에는 청소년 팀
에서 교회 장식을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예쁘게 꾸민 것을 보면서 이제 조금씩 교회가 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느
끼게됩니다.

앞으로의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되었던 간에 좀 더 마음을 다잡고 섬기려합니다. 

감사절을 지내면서 지금까지 섬겨주신 JSBMF와 박병동목사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1.좋은 동역자가 계속 양성되도록

2.12월에 있을 청소년 수련회를 위해 (주제: 예수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3.모든 일을 지혜롭게 결정하도록


